
대만의 섬유 산업 - 존속 위하여 국제화ㆍ기능 소재에 주력 

대만의 섬유 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운스트림(down-stream)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해외로 옮겨갔으며, 따라서 어패럴 수출도 계속 줄어왔

다.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텍스타일 산업도 변하고 있다. 텍스타일 기업도 

역시 일부는 해외로 옮겨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대만 내에서는 고기능이나 

고감성의 소재 개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2004◎ 년 섬유품 수출 실적 6% 증가 

2004년의 섬유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25억 4천만달러였고, 

수입은 12% 증가한 26억 9천만달러로서 무역 수지가 98억 5천만 달러의 흑

자를 보였다. 대만의 섬유 산업이 얼마나 수출 지향적인 산업인지는 이 흑자 

규모에서 알 수 있다. 

섬유 수출 품목에서 원단은 전년보다 4%가 증가한 72억달러였고, 실은 전

년보다도 19% 증가한 22억달러였고, 어패럴은 11% 줄은 13억달러로 어패럴 

수출만이 줄고 있는데, 이는 하류 업계일수록 해외로 옮기는 경향이 계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버블 경제기를 거치고, 인건비나 토지대 등 국내 생산비가 급상승하면서 

국민들이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산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수출을 

지향하는 어패럴 산업도 80년초부터 해외로 옮기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대만 내 공장은 가격 경쟁력이 점차 떨어져, 더욱 값싼 노동력을 찾아 세



계 중 어디라도 찾아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국이나 유럽의 거물급 바이어

의 니즈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별표를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2006년, 2008년의 섬유 산업의 성장을 지

속하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대만 섬유 산업 성장 목표> 

 2002년 2006년 2008년 

 기준 기준 목표 대비율 목표 대비율 

기업수(사) 7,131 100 6,577 92.2 6,317 88.6 

고용자수(만명) 21.4 100 17.4 0.8 15.7 0.7 

생산고(억달러) 4,792 100 5,595 1.2 6,607 1.4 

수출고(억달러) 121.4 100 141.7 1.2 153.5 1.3 

의류:가정용품:산업용 

섬유 소재 생산고 비 
80:10:10 70:15:15 60:20:20 

고급 디자이너(명) 10 100 216 21.6 288 28.8 

세계 톱 디자이너(명) - 100 2 - 3 - 

전체 판매액 중 연구 성

과가 차지하는 비율(%) 
0.8 1.5 1.7 

 

기업수나 고용자수가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임금 상승 등으로 계속 감소

하고 있으면서도 생산고나 수출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류 중심의 섬

유 산업이 비의류인 가정용품이나 산업용을 R&D의 적극 육성 등으로 기능

성의 개발 등으로 발전시키고 의류는 특히 패션의 발전을 위한 고급 디자이

너뿐만 아니라 세계 톱 디자이너까지 양성하려는 당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해외 진출 어패럴의 성공 사례 

대만에서 제일 성공한 사례로는 어패럴의 “취양실업(聚陽實業)”을 들 수 

있다. 취양의 전신은 미국의 월마트(Walmart)와 같은 빅 바이어의 하청 서플

라이어로서 확실히 이익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으로부터의 어패럴 공급

이 어려워지자 바로 해외로 이전하며,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여, 빅 바이어의 오더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또 하나의 특색으로서 취양은 해외에 진출하면서, 활동을 가볍게 하기 위

하여 가급적 토지나 공장 등을 구입하지 않고 렌털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회

사의 자금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전략과 자금 운용책은 대성공을 거두어 취양을 대만 섬

유 상장주 중에서 최고치를 유지하는 우량 기업으로 만들어냈다. 2005년 3월 

현재 취양의 주가는 40위엔대로서 대규모 우량 기업이라고 하는 원동방(遠東

紡)의 20위엔대보다도 훨씬 높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같은 어패럴의 “대남(台南)”기업도 갭(GAP)이나 앤

테일러와 같은 미국 바이어들이 엄격한 저가격에 쏠리고 있는 데 대응하고

자 80년대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요르단, 멕시코, 캄보디아 등에서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남기업은 취양과는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맞

춰 중국 대륙의 내수 시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남은 “토니웨어

(Tony-wear)”라는 브랜드로 멘즈(men's ; 남성용) 전문점을 만들어, 현재 중국 

전국에 122개 영업 거점을 갖고 중국 멘즈 웨어의 톱 브랜드의 지위를 차지



하였다. 이것은 극히 성공한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텍스타일 산업도 기능 소재 개발 등 전환기 맞아 

미드스트림(mid-stream)의 텍스타일 산업은, 어패럴이 해외로 옮겨가는 데 

따라 대만 섬유 수출의 주역으로 뛰어 올랐다. 그러나 중국 등의 텍스타일 

산업이 레벨업하는 데 따라 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해외로 옮겨간 어패럴 기

업이 현지에서 소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크게 많아졌다. 고객이 저가격으로 

기우는 경향에 맞추어 텍스타일 기업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한편 해외로 생산을 옮기지 않는 기업은, 대만 내에서 양판 규격품은 생산

하지 않고 고기능이나 고감성으로 차별화한 제품, 또는 기능으로 평가되는 

산업용 자재 쪽으로 방향을 돌려 전력을 기울여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섬유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텍스타일 메이커들은 “복무(福

懋)”, “굉원(宏遠)”, “역붕(力鵬)” 등의 기업들이다. 흡습 속건, 항균 방취, 원적

외선 등의 기능성 소재를 있는 힘을 다하여 개발 중이다. 

그리고 업계의 동향에 맞추어 경제부도 기능성 섬유 개발을 장려하기 위

하여 신흥 산업 장려법을 수정하여, 2005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의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공익 법인 방척회(紡拓會)는 경제부의 보조를 받아 기능성 섬유 인증 

제도를 추천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섬유 제품은 기능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 현재 흡습 속건, 원적외선, 항균, 방염, 자외선 차단 

등의 13개 항목의 마크를 발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케이스는 약 100건이며, 이 중에 원적외선은 대만화학섬유, 



역려(力麗), 원동방(遠東紡), 남아(南亞), 조양(粗陽) 등 30건이며, 흡습 속건은 

대문(台文), 대동방(大東紡), 동영방(東榮紡), 강성(强盛) 등 23건, 항균은 세전

(世展-키토산 섬유), 미덕향방(美德向邦-광촉매 섬유), 역여미(力與美-은 섬유) 

등 9건이다. 

화합섬 업계는 과잉 시설로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의 

차별화 전략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메이커는 위기를 맞게 된다. 화륭(華隆)과 

동운(東雲)의 두 회사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섬유 대국에서 섬유 강국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중국의 대대적인 증설을, 

대만 화섬 산업은 어떻게 가격 대응 존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을까? 글로

벌리제이션(globalization), 그리고 부가 가치가 높은 기능성 소재 개발은 대만 

섬유 산업에게는 앞으로의 존속을 위한 키를 쥐고 있는 두 개의 기둥임에는 

틀림이 없다. ♣ 

 


